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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시즌에는 흙을 연상케 하는 뉴트럴 톤과 지난해

보다 과감해진 피시네트, 바이커 쇼츠가 메가 히트 아이

템으로 자리했다. 올 봄 유행할 패션 키워드 세 가지를‘스

타일엠’(stylem.mt.co.kr)이 소개했다.

◈ 흙 연상케 하는 ‘얼시’ 컬러

올 시즌에는 크림, 샌드, 탠, 회갈색, 테라코타, 카키 등 

자연의 흙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‘얼시(Earthy)’컬러가 

인기다. 얼시 컬러를 좀 더 친숙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베

이지, 브라운, 다크 그린 계열의 뉴트럴 톤.

런웨이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의 얼시 컬러 의상이 다수 

등장했다. 재킷과 드레스 같은 포

멀한 의상부터 점프슈트, 셔츠, 랩 

원피스 등 캐주얼한 아이템에도 

접목돼 메가 트렌드임을 알렸다. 

얼시 컬러는 톤온톤(동일한 색

상 계열에서 명도와 채도가 다른 

색끼리 배합하는 방법, 톤을 달리

하는 배색) 스타일링으로 연출하

면 가장 멋스럽다. 진하기가 다른 

아이템을 활용하면 체형 보완을 

효과도 있다. 안에 입는 옷 또는 

슬림해 보이고 싶은 부위의 아이

템을 어두운 것으로 고른다.

원컬러 패션으로 시도하는 방법

도 있다. 얼시 컬러를 활용하면 블

랙보다 화사하면서도 화이트나 다른 색보다 튀지 않고 

고급스러워 보이는 원컬러 룩을 연출할 수 있다. 얼시 

컬러는 화이트, 그레이, 블랙 등 모노톤과 가장 무난하

게 매치하기 좋다. 평소 과감한 스타일링을 즐긴다면 비

비드한 그린이나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

해보자.

◈ ‘크로셰 피시네트’의 유행

지난해 망사 스타킹, 레이어드 웨어 등 포인트 아이템

으로 등장한 피시네트(fishnet, 어망) 디자인. 올해는 그

물망 형태로 짠 크로셰 기법의 피시네트 의상이 주류

로 자리했다. 

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은 원피스 

또는 크롭탑과 팬츠 차림에 안이 

그대로 비치는 피시네트 원피스를 

레이어드했다. 과거 시스루 원피스 

또는 재킷을 겉옷처럼 입던 유행의 

변형으로 봐도 좋다. 피시네트를 일

체형 아이템으로 착용하기도 했다.

◈ 운동복 패션 ‘바이커 쇼츠’의 귀환

켄달 제너, 벨라 하디드, 헤일리 볼

드윈, 그리고 고 다이애나 왕세자

비.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

사복 패션 애정템‘바이커 쇼츠’

다. 이름만 대도 알만한 톱모델들의 

사복 패션에 자주 등장하는 바이커 

쇼츠(사이클링 쇼츠)는 무릎 바로 

위까지 오는 5부 정도의 팬츠다. 다

리에 딱 달라붙는 디자인이 특징이

다. 과거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

운동복 패션으로 유행했던 이 바이

커 쇼츠가 다시 트렌디한 아이템으

로 돌아왔다.

바이커 쇼츠는 애슬레저 룩으로 

활용해도 좋지만 이번 시즌에는 포

멀한 아이템과 접목해 독특하게 즐

겨보자. 위아래 패턴이 같은 재킷과 

쇼츠를 매치해 셋업 슈트로 연출하

면 더욱 멋스럽다.  

오피스 웨어로 입을법한 트렌치

재킷이나 셔츠에 바이커 쇼츠와 하

이힐, 핸드백을 매치하면 시크하고 섹시한 스타일링을 

완성할 수 있다. 블랙 재킷에 바이커 쇼츠와 어글리 슈

즈를 매치한 룩은 시크함을 잔뜩 어필하고 싶은 날 시

도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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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신 간

죽음까지 선택할 수 있는 삶은 한 개인의 생을 

어떻게 변화시킬까? 이 작품은 안락사가 합법화

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, 죽음을 선택할 수밖

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. 소설은 안

락사라는 소재를 통해 진정 안락한 삶에 대해 고

민한다.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삶이 회복 불가능

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스러운 삶을 끝

내는 죽음이 아닌, 보다 나은 삶으로 가는 방법

에 대해 생각해본다. (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

중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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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침을 볼 때마다 
당신을 떠올릴 거야


